
2월 16일 (월) 저녁 8시(동부시간)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응답 — ‘가난과 세계화’ 온라인 기도의 밤 

 

동중부 CLC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폭력과 불의, 그리고 구조적인 빈곤으로 깊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멀리 
들려오는 전쟁의 비극부터 우리 곁의 소외된 이웃까지, 그들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공동체는 '가난과 세계화'라는 현대 사회의 프런티어를 직시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마음이 부서진 이들’ 곁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고통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저희 동중부 CLC의 공동 사도직인 온라인 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자 하는 작은 취지로, 삶 안에서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제안을 만들어 보았으니 이 제안이 우리 공동체가 '활동하는 관상가'로서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여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머물며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됩시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채민아 안나 올림 

 

……………………………………………………………………………………………………………………… 

동중부 CLC 공동 사도직 빈곤과 세계화 2월 기도 주제와 실천 제안 

  

1.​ 2월 기도 주제: 

"인간의 악으로 희생된 죄 없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해악과 갈등,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우리의 사도적 사명: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과 식별에 마음을 모으며, 우리 CLC-USA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지구촌 모든 이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하며, 우리 교회와 세상 속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3.​ 2월 기도 주제를 우리 일상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세 가지 단계의 실천을 제안해 드리며 그 

실천이 내 마음과 우리 이웃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활성찰 시간에 나누어 보시면 더욱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기억하기 (불의에 맞서는 기억) 



 

●​ 가장 큰 악은 고통받는 이들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 '이름 없는 이'를 위한 지향: 매일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는 전쟁, 분쟁, 범죄의 희생자 중 한 

명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그날 하루 동안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동반합니다. 

 

2)​ 회개를 위한 '다리' 되기 (화해의 직무) 
 

●​ 가해자의 회개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영적 도전입니다. 

●​ 비난 대신 성찰: 사회적 갈등(인종차별, 정치적 대립 등)이 일어날 때, 가해자를 단순히 

'악마화'하며 비난하기보다, "무엇이 그들을 저토록 눈멀게 했는가?"를 묻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진심으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 내 안의 '가해자' 마주하기: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구조적 

불의(소비 중심적 삶 등)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며 나부터 먼저 '회개'의 

본보기가 됩니다. 

 

3)​ 평화의 문화 건설 (일상의 실천) 
 

●​ 전쟁은 멀리 있지만, 갈등은 가까이 있습니다. 

●​ 언어의 정화: 증오 섞인 말, 차별적인 농담,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을 거부하고 친절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을 줄이는 일상의 사도직입니다. 

●​ 평화 기금 기부: 전쟁 난민이나 범죄 피해자 회복을 돕는 단체(예: 가톨릭 구호 서비스, 

난민 기구 등)에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나의 기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합니다. 


